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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male and female students about population problems

and to draw up implications for population education. Using text mining, the report about population problem, which had written

by students in population education class, were analysed. After extracting key words, semantic networks were visualiz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high frequency words were the same for each gender. Second, key words based on frequency

did not differ depending on gender. And the key words extracted by the correlation analysis and bigram were different. That

is, in the semantic network of girls’ words, the network of “life”-“marriage”-“birth”-“pregnancy” appeared independently, 

distinguishing it from male students who showed separate objective links to population problems. Therefore, it drew suggestions

that male and female students should be viewed as heterogeneous groups with different cognitive structures on population problems

and that the content and methods of population education should be approached differently depending on g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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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오늘날 우리나라가 당면한 심각한 사회 문제 중 하나가 

인구문제이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8년에 0.98명

(Statistics Korea[KOSTAT], 2019)으로, 1960년 6.0명이었던 합

계출산율이 2002년 1.3명 이하로 진입(Song, Lee & Kim, 2011)

한 후 18년째 초저출산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1.3명 미만으로 떨어지는 초저출산 현상을 

경험한 국가는 11개국이나, 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초저

출산 현상을 탈피한 상황이다(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2015).

저출산 현상은 인구구조의 변화를 유발하고, 이러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와 함께 국가의 경제성

장 잠재력 저하 및 국가 예산 배분 문제 등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변화를 초래했다. 이처럼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 현안으로 제

기되면서 지난 10년 간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책임보육의 실현, 

임신 및 출산 자원의 강화, 일⋅가정 양립제도 확충 등 국가적 

책임 강화와 관련된 정책적 노력과 함께 인구 변화가 사회 

및 개인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여 보다 장기적인 인구 정책

의 접근 방법으로 인구 교육을 실시하여 왔다.

이는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제시되어온 친가족적 가치

관 및 평등한 성역할 인식 형성 그리고 저출산⋅고령 사회에 

대한 인식은 학교교육을 통해 이루어져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

되었기 때문이다. Wang & Jeon(2005; 2006)은 ‘저출산⋅고령

사회 관련 교과서 보완 및 개편 지침 자료’에서 인구교육이 

개인의 행복과 시민적 의무의 균형에서 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개인의 생애설계 차원의 교육으로 변화해야 함을 강조하며 

학교사회에서 저출산 관점의 인구교육의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후, 인구교육의 내용을 다룬 몇몇 연구(Lee, 2014; Wang et 

al., 2011; Yoon, 2013)는 “인간존중, 인구, 가족, 복지”를 인구 

교육에 포함될 핵심영역으로 제시하였고, 구체적으로 학교 

인구 교육은 “생명존중 및 아동⋅고령자의 인권, 성평등 및 

연령평등, 인구변동 구조 및 사회,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에 

대한 이해와 전망,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이해, 출산과 양육, 

고령자에 대한 이해와 노년기 준비, 저출산⋅고령화 지원제

도, 직업세계의 변화 ”등을 내용 요소로 다루어 왔다.

현재 시점(2019년 8월)까지 수행된 인구교육에 대한 연구

는 학교의 교과를 중심으로 인구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분석하

여 인구교육의 방향을 제시(Choi, 2005; Han, 2011; Seo & Lim, 

2013; Wang et al., 2011; Yoon, 2013; Yu, 2012)하거나, 인구 

교육을 실시한 후 결혼과 출산, 자녀 및 성역할 가치관 변화 

등에 초점을 맞추어 인구 교육의 효과를 분석(Kang, 2004; 

Kim, 2013; Hong et al., 2011; Bang & Nam, 2013; Wang & 

Lim, 2014)하는 경우가 많았다. 연구의 결과, 대체로 인구교육 

수강경험은 가족가치관을 긍정적으로 형성시키는데 도움이 

되고, 저출산⋅고령사회 등 인구문제에 대한 인식 수준을 높

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점이 보고되어 왔다. 그러나 결혼 및 

자녀 계획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변화가 도출된 

연구(Hong et al., 2011; Kim, 2013)도 있지만, 인구교육 수강경

험이 여대생의 친가족적 가치관 및 결혼과 출산에 태도에 있

어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변화를 유발하지 못한 연구(Wang 

& Lim, 2014)도 있어 성별에 따라 인구교육의 효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이 보고되었다. 특히 결혼과 출산 및 양육 등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있어 성별 차이가 존재하지만, 인구 문제

나 인구 교육과 관련하여 성별에 따라 차이를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또 인구 교육에 대한 연구의 대부분이 인구

교육의 내용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와 관련한 전문 연구자들

의 주관성에 근거하여 제시되어 왔다. 또 인구교육의 효과는 

인구교육 전후의 차이 비교를 통한 양적 연구방법으로 접근되

어 왔다. 따라서 인구교육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실제 

인구 교육의 대상자가 되는 학생들의 인구문제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인구문제에 대한 인식에 성별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여 성별 차이를 인구교육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이에 이 연구는 인구교육의 실제 대상자인 학생을 대상으

로, 특히 어느 정도 인구문제에 대한 지식과 사고 경험을 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자료로서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인구교육에 대한 경험을 가진 남

녀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 성별에 따라 인

구문제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가를 규명하여 인구교육에

의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특히 설문지를 활용한 양

적 연구방법과 연구자의 주관성을 바탕으로 한 질적 연구 방법

의 한계를 인식하여,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적용하여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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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의 자료는 팀기반 학습활동을 

통해 한 학기 동안 인구문제에 대해 학생 상호간 토의하고 사

고한 여러 활동들을 마무리하면서 학생 개인이 제출한 보고서

(질적 자료)이다. 학생 보고서에는 인구교육을 수강한 학생 자

신의 인구문제에 대한 다양한 사고가 방대한 양으로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적용하여 자료를 분석하는 

것이 연구자의 주관성을 극복하는 데에도 적절하다고 사려된

다. 구체적으로 남녀 학생들이 제출한 보고서의 문장을 형태소 

또는 바이그램 단위로 분석하여 학생들이 인구문제에 대하여 

가지는 핵심 단어를 추출하였다. 또 추출된 핵심단어들에 대한 

의미 연결망을 시각화하여 성별에 따라 인구문제에 대한 생각

이 어떻게 나타나는 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인구교육의 

직접 대상자인 학생들이 인구문제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며, 

이러한 인식에 성별 차이가 있는가를 규명하여, 인구교육의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데 궁극적인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와 같은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연구문

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남녀 학생들의 인구 문제에 대한 최종 보고

서에서 출현 빈도가 높은 단어들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성별에 따라 추출된 핵심 단어와 의미 연결

망은 차이가 있는가?

(1) 출현빈도를 기준으로 추출한 핵심 단어와 의미 연결

망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2) 연관분석을 통해 추출한 핵심 단어와 의미 연결망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3) 바이그램으로 추출한 핵심 단어와 의미 연결망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Ⅱ. 이론적 배경 및 관련 문헌 고찰

1. 학교 인구교육

인구교육이란 “인구규모와 구조 및 분포와 인구변동이 사

회는 물론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합리적이고 바

람직한 인구관련 가치관과 태도를 형성하여 미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사회발전을 도모하는 교육활동”(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MOHW], 2012)이다. 보건복지부에서 구

축한 인구교육포털의 ‘인구교육 연혁’에 따르면 인구교육 사

업은 2006년에 시작되었고, 각종 인구교육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2007년부터라고 하였다. 그러나 실제 학교 인구

교육과 관련한 첫 번째 자료는 2005년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출판한 ‘초⋅중⋅고등학교용 교과서 보완 지도자료’(Wang & 

Jeon, 2005)로 파악되고, 이에 따라 2006년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교과서 개편 지침 자료(Wang & Jeon, 2006)’가 개발되어 

학교 인구교육의 방향과 목표가 개발 및 제시되었기 때문에, 

저출산 관점의 학교 인구교육은 2005년｢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의 제정과 함께 2005년부터 출발하였다고 볼 수 있다

(Wang, 2018).

Wang & Jeon(2005; 2006)에 따르면 인구교육의 목적은 “사

회적 변화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적극적 인식을 

기반으로 하여 삶을 재구성할 수 있는 생애설계 교육”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개인의 삶과 사회의 상호관련성을 인식하

기’, ‘결혼과 가족의 가치의식 함양’, ‘양성의 평등, 세대 간 

협동이 기반이 되는 가정과 사회생활 형성’의 3개 하위목표를 

수립하고 하위목표별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였다. Yoon 외

(2007)의 연구에서는 Wang & Jeon(2005; 2006)의 연구에서 

제시한 인구교육의 목적과 목표에 기반하여,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비 학교 인구교육의 내용 영역과 영역별 목표를 구체

화하였다. 여기에서는 학교 인구교육 영역을 크게 인간존중, 

인구, 가족, 복지의 대영역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대영역은 

다시 중영역, 소영역으로 세분하였다. 중영역의 내용으로는 

인간존중 영역에는 인권과 평등을, 인구 영역에는 인구변동, 

저출산, 고령화를, 가족 영역에는 변화하는 가족, 출산과 양육, 

고령자를, 복지 영역에는 지원제도, 직업을 제시하였다.

초등 및 중등학교에서 수행되는 인구교육의 내용에 대한 

주요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학교 인구교육은 국어, 도덕, 수학, 

사회, 기술⋅가정, 미술의 6개 교과의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수업지도사례가 개발(Wang & Jeon, 2006)된 바 있지만, 주로 

기술⋅가정, 도덕, 사회(Yoon, 2013; Wang et al., 2011; Choi, 

2005; Han, 2011; Seo & Lim, 2013) 등의 교과를 통해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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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교육이 이루어 왔다. Wang(2018)에 따르면, 2007개정 교

육과정과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공통과목인 중학교 기술

⋅가정교과의 가정영역 및 고등학교 기술⋅가정 교과의 가정

영역에서 인구교육을 잘 반영하여 실시하였지만, 2015년에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중학교는 공통과목인 기술⋅가정 교

과의 가정영역과 고등학교는 사회과의 선택과목인 사회문화 

및 사회문제탐구 과목에서 내용요소 수준으로 인구교육을 반

영하는데 그쳐서 학교 인구교육은 오히려 상당히 퇴보했다고 

분석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초저출산의 인구문제에 대응

하기 위해서는 친가족적 가치관과 양성평등한 태도를 형성시

키기 위해 성인기 이전의 시기, 즉 초⋅중⋅고등학교 시기에 

학교교육을 중심으로 한 인구교육이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다(Wang & Lim, 2014).

한편, 성인기로 접어든 대학생은 연령에 따른 발달과업으

로 취업 뿐 아니라 결혼, 임신, 출산, 육아의 과업을 수행해야 

하는 시기로, 이들은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적인 예

비 인적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 연령의 학생들

이 인구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친가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은 인구문제 해결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2012학년도부터 

2015년까지 보건복지부의 대학 인구교육에 참여한 J 대학교

의 경우, 인간존중, 인구, 가족, 복지의 4개 대영역을 중심으로 

교육내용을 구성하여 교육을 진행한 결과, ‘인구교육에 대한 

인식’ 및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인식’이 유의미하게 인식 

수준이 높아지는 결과가 나타났다(Wang, 2016). 4차년도인 

2013년도의 경우에는 인구교육의 필요성과 이해, 저출산⋅고

령화에 대한 인식 등 인지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도

출되었지만, 결혼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 등에 대해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Wang & Lim, 2014). 이를 통해 인구

교육에 대한 인식 부분에서는 인구교육이 효과가 있지만, 저

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요구되는 결혼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 부분은 성별에 따라 연구결과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탐색할 필요성이 있다(Wang & Lim, 2014). 이에 

인구교육의 대상자가 되는 학생들이 인구문제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와 이러한 인식의 차이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가, 특히 인구교육의 주요 내용이 되는 결혼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 부분에서 성별 차이가 있는가를 구체적으

로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2. 저출산 정책 및 인구문제에 대한 남녀의 인식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비혼⋅만혼이 저출산의 원

인으로 거론되었다. 그런데 비혼⋅만혼은 범세계적 추세이며, 

OECD에서 초저출산율인 1.3을 겪은 11개국이 초저출산 현상

을 벗어난 데 비해 우리나라는 여전히 초저출산 상황임을 볼 

때, 우리나라에서는 저출산과 관련하여 비혼⋅만혼 이외의 

다른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저출산 관련 지표인 

혼인⋅출산 지표를 점검한 Park(2019)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

성의 초혼 연령(30.1세)은 OECD 국가의 평균(30세)과 비슷하

지만, 평균 출산 연령은 31.9세로, OECD 평균(30.4세)과 차이

를 보였다. 특히 초산의 나이가 31.4세로,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의 혼인⋅출산 

선택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에서도 사회계층

별로 불균등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사회 양극화가 혼인 격차

에 이어 출산 격차로 연속해서 중첩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 밝혔다. 한국 사회에서 결혼⋅출산 선택은 이미 개인의 

자발적 선택이 아니라 사회양극화의 영향을 받는 구조화된 

선택이 되었다고 설명하며, 이는 저출산 대응에 있어 적령기 

청년들을 동질적인 정책대상이 아니라 상이한 삶의 조건에 

놓여 있는 이질적인 정책대상으로 간주하여 그 접근이 이루어

져야 함을 뜻한다고 하였다(Park, 2019).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의 저출산 현상에 대해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살펴본 몇몇 연구(McDonarld, 2006; 

Park, 2008; McDonarld & Moyle, 2010)에서는, 가족과 국가가 

분리되어 출산의 책임이 가족에 있으며, 출산과 양육이 가족

단위의 책임 여하에 있는 나라들에서 합계 출산율이 낮게 나

타났다. 또한 성별에 따라 분업 형태가 비교적 뚜렷한 남성 

중심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이 남아있는 경우 사회제도 간의 

불일치 수준이 높았다. Han(2017)은 그동안 우리나라가 경험

한 압축적 발전의 원동력이었던 가부장적 가족과 경직적 위계

적 직장 문화, 입시위주의 교육의 조합이 이제는 더 이상 유지

되지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며, 초저출산율을 벗어나려면 가부

장적 가족으로부터 남녀간, 세대 간 서로 존중하는 미시적 

공공성이 보장된 가족으로, 경직된 위계적 직장으로부터 일과 

삶이 양립 가능한 유연한 직장으로, 입시위주의 교육으로부터 

각자의 관심과 흥미를 추구할 수 있는 교육으로 패러다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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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동아시아 국가의 초저

출산 현상의 원인을 밝힌 Chung(2013)은 첫째, 여성의 교육과 

경제참여 활동의 기회 증가로 인한 결혼의 연기와 결혼률 감

소 현상, 둘째, 치열한 경쟁 구도에서 발생하는 직장에 대한 

안정성 문제에 따른 결혼 및 출산의 유보 가능성, 셋째, 인적 

투자에 자본이 집중되어 다자녀 출산 제한, 넷째, 유교적 전통

에 근거한 가부장적 가족 문화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Kang 

& Song(2017)은 우리나라와 일본의 저출산 현상을 비교하여 

젊은 세대가 겪고 있는 심리적 불안을 저출산의 원인으로 제

시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분석하면, 우리나라의 저출산은 남성 

중심의 전통적인 사회 구조의 문제와 더불어 개인의 인식적 

차원의 변화 그리고 사회 양극화의 심화 등이 복합적인 원인

으로 작용하여 심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제시되는 결혼 및 자녀양육에 대한 인식과 태

도에 있어 성별 차이가 존재한다는 여러 연구들(Kim & Song, 

2012; Sohn & Kim, 2010; Lee & Hong, 2014; Go et al., 2017)을 

고려하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결혼과 출산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Sohn & Kim(2010)

은 여자 대학생의 가족가치관, 즉 결혼가치관, 출산가치관, 

자녀관이 모두 비전통적으로 빠르게 변화해가는 반면에 사회

적 지지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여자대학생의 

출산과 자녀양육부담이 크기 때문으로 해석하였다.

우리나라 초저출산 현상의 심각성에 대해 공중들이 인식

하고 원인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출산에 

대한 실질적인 태도와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저출산 현상이 내포하고 있는 다층적인 의미를 발굴하

여 더욱 면밀한 차원에서 공중의 상황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

하다(Choi & Jo, 2014). 최근 이러한 추세에 맞춰 다양한 계층

의 의견 수렴이 가능한 소셜 미디어와 대용량 자료 등 빅데이

터를 활용하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Song(2017)은 트위터

를 활용한 저출산 커뮤니케이션의 의미연결망을 분석한 결과, 

현재의 저출산 상황이 자발적 선택의 결과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단어가 다수 추출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결혼 및 출산

과 관련한 연령층이 20대부터 40대까지 매우 광범위하게 확대

되어 있어서, 현재의 40대 연령층이 비혼이나 비출산 현상의 

사회적 거울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고려하면, 인구교육의 대상이 되는 학

생들의 의견 또한 폭넓게 고찰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의 설문

지나 전문가의 주관적인 질적 분석 외에 새로운 접근 방법의 

연구가 요구된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결혼⋅출산의 선택이 

사회양극화의 영향을 받는 구조화된 선택이고, 이에 따라 정

책대상을 동질집단이 아닌 이질적인 집단으로 간주해야 하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인구교육의 대상이 되는 학생을 성별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Ⅲ. 연구방법

1. 자료 수집

이 연구는 인구교육의 대상자가 되는 학생들이 인구문제

에 대해 어떻게 사고하는지를 분석하여 인구교육에 대한 시사

점을 얻기 위해 어느 정도 인구문제에 대한 지식과 사고 경험

을 가진 남녀 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또, 발달 과업

으로 결혼이나 출산의 당면과제를 가지는 대학생을 조사 대상

으로 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구체적으로 2018학년도에 보건

복지부의 대학생 인구교육 강좌 지원 사업으로 선정되어 인구

교육이 진행된 J 대학교의 교양강좌인 ‘인구와 사회’과목을 

수강한 총 59명(남학생 20명, 여학생 39명)의 학생을 조사 대

상으로 하였다. 이 강좌의 진행은 팀 기반 학습방법으로 진행

되었는데, 각 팀은 성별과 전공이 상이한 학생 7~8명이 한 

팀을 이루도록 구성하여 총 8개의 팀이 한 학기동안 유지되었

다. 팀 기반 학습활동의 주제는 첫째, 인구문제에 대한 이해와 

그로 인한 사회의 변화 이해, 둘째,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탐색 및 제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20대가 밝히는 인구 교육의 

필요성 및 인구 교육 방법 등이었다. 여기에서 “20대가 밝히는 

인구 교육의 필요성 및 인구 교육 방법”은 팀 기반 학습 결과

물을 제출한 후,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최종 보고서로 작성하

여 제출하였다. 이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는 학생이 개인별로 

제출한 최종 보고서로 한정하였다. 이 자료는 hwp 파일, word 

파일 그리고 손글씨로 작성한 보고서 등 다양한 형태로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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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여기에서 우선 손글씨로 작성한 보고서는 pdf 파일로 

스캔한 후 OCR 기능을 이용하여 텍스트로 변환하였다. 텍스트 

파일을 엑셀 파일로 통합한 후, 성별에 따라 구분하여 텍스트 

마이닝에 활용하기 위해 csv 파일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쳤다.

2. 자료 분석

선행연구 고찰 결과 성별에 따라 인구 문제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다고 하였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이 연구에

서는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적용하여 핵심 단어를 추출하고, 

단어 간 관계를 파악하여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의미 연결망 

분석을 실시하여 성별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핵심 단어 추출 방법은 형태소 검색과 바이그램 검색 방법

을 병용하였다. 형태소분석은 키워드를 문장 단위인 ‘형태소’ 

단위로 잘라 검색하는 방식이고, 바이그램 분석은 키워드를 

두 글자 단위로 잘라 검색하는 방식(Kwak & Hong, 2018)이다. 

‘형태소’ 단위로 검색한 핵심 단어는 빈번하게 출현하는 정도 

즉 빈도를 중심으로 핵심 단어를 추출하는 방법과 단어 사이

의 관계를 연결 중심성, 근접 중심성, 매개중심성 등을 확인하

여 추출하는 연관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형태소 검색과 

바이그램 검색 방법 등의 여러 작업이 필요한 이유는 텍스트 

안에는 추출이 필요한 단어 자료가 있는 반면에, 상투적인 

표현으로 사용되었거나 단순히 빈번하게 출현하는 단어도 있

기 때문에, 유의미한 자료를 걸러내기 위함이다.

추출된 단어들은 출현 빈도를 중심으로 추출한 단어 100개

를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였다. 그리고 인구 

문제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핵심 단어들을 중심으로 

의미 연결망을 시각화하였다. 이때 의미 연결망 분석에 활용

한 단어의 숫자는 20개로 제한하였다. 그 이유는 이 연구에 

사용된 자료에서 남학생의 자료에서 추출된 바이그램 중 3회 

이상 출현한 어휘구를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20개를 넘어서

면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어휘구가 많았기 때문이다.

추출된 핵심 단어들은 연결망 분석을 실시하여 시각화하

였다. 출현 빈도를 기준으로 ‘형태소’ 단위로 추출한 핵심 단

어들은 단일 개념 네트워크 분석(Lee et al., 2018)을 실시하였

고, 단어 간 연관관계를 확인하여 추출한 핵심 단어들은 근접 

중심성을 기준으로 의미 연결망 분석(Lim & Jung, 2019)을 

하였다. 또한 바이그램으로 추출한 어휘소 묶음은 단어 연결

체인 구조를 확인한 후 시각화하였다.

분석은 R 프로그램(version 3.6.1)을 사용하였고, 한글 단어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 rJava 프로그램과 한글용 텍스트 마이닝 

패키지인 KoNLP 패키지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1차 자료는 문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분석에 필요한 의미있는 품사의 단

어만을 추출하였다. 추출된 단어들은 arules, tidyverse, tidygraph 

등의 패키지를 활용하여 연결망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

과는 igraph와 ggraph, wordcloud2, RColorBrewer 등의 패키지

를 사용하여 시각화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상위 출현 빈도 단어에서 나타나는 성별 차이

남학생과 여학생의 보고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를 

출현 빈도를 기준으로 추출한 결과, <Table 1>과 같다. 남학생

의 보고서에서는 인구(123회)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

고 여학생의 보고서에서는 생각(274회)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

이 사용되었다. 출현빈도가 높은 단어 10개는 남학생과 여학

생들의 단어에서 순위에 차이는 있지만 단어의 구성은 ‘인구’, 

‘교육’, ‘생각’, ‘문제’, ‘결혼’, ‘사회’, ‘출산’, ‘심각’, ‘사람’, 

‘우리’ 등으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남학생과 여학생이 인구 문제에 대한 인식에서 사용하는 

단어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출현빈도가 높은 

단어 100개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추출 단어에서 공통으로 

나타난 단어를 정리한 결과, 65개의 단어는 동일하게 나타났

고 35개의 단어가 달랐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핵심 단어에서 

다르게 나타나는 단어들을 정리한 후, 시각화 과정을 거친 

결과는 <Figure 1>과 같이 차이가 있었다. 남학생들은 ‘방안’, 

‘방식’, ‘시행’, ‘혜택’ 등의 단어와 ‘고등학교’, ‘대학교’ 등의 

단어가 출현하는 데 비해, 여학생들의 핵심 단어에서는 ‘임

신’, ‘고령’, ‘갈등’, ‘여자’, ‘남자’, ‘남녀’, ‘세대’, ‘아이들’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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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e Female

no. word(n) no. word(n) no. word(n) no. word(n) no. word(n) no. word(n)

1 인구(123) 36 의견(9) 71 ‘결혼’(4) 1 생각(274) 36 관심(19) 71 강의(10)

2 교육(109) 37 정책(9) 72 가치관(4) 2 인구(268) 37 노인(19) 72 국가(10)

3 생각(83) 38 토론(9) 73 결과(4) 3 교육(252) 38 다양(19) 73 노력(10)

4 문제(60) 39 방법(8) 74 공유(4) 4 결혼(130) 39 가정(18) 74 증가(10)

5 결혼(37) 40 방식(8) 75 과정(4) 5 문제(121) 40 진행(18) 75 지원(10)

6 사회(31) 41 시간(8) 76 대학(4) 6 사회(112) 41 경제(17) 76 체험(10)

7 출산(25) 42 학생(8) 77 미래(4) 7 사람(72) 42 여자(17) 77 학교(10)

8 심각(23) 43 노인(7) 78 부모(4) 8 20(58) 43 이해(17) 78 형성(10)

9 사람(22) 44 사랑(7) 79 서로(4) 9 필요(54) 44 10(16) 79 개인(9)

10 우리(22) 45 여성(7) 80 설명(4) 10 출산(48) 45 갈등(16) 80 과정(9)

11 필요(22) 46 지원(7) 81 성교육(4) 11 여성(47) 46 관련(16) 81 나라(9)

12 수업(21) 47 출산율(7) 82 시청(4) 12 저출산(42) 47 남녀(16) 82 뉴스(9)

13 저출산(20) 48 20대(7) 83 시행(4) 13 심각(38) 48 내용(16) 83 두려움(9)

14 관련(18) 49 가정(6) 84 이상(4) 14 자신(38) 49 사람들(16) 84 상황(9)

15 내용(18) 50 가정폭력(6) 85 이유(4) 15 우리(36) 50 시간(16) 85 성교육(9)

16 20(17) 51 고령화(6) 86 장년층(4) 16 우리나라(36) 51 학생(16) 86 시대(9)

17 인식(17) 52 부정적(6) 87 정신질환(4) 17 아이(35) 52 개선(15) 87 역할(9)

18 혜택(16) 53 생활(6) 88 제안(4) 18 가족(34) 53 남자(15) 88 자녀(9)

19 고등학교(14) 54 연애(6) 89 졸업(4) 19 인식(31) 54 모습(15) 89 하면(9)

20 아이(14) 55 자녀(6) 90 중요(4) 20 해결(30) 55 이야기(15) 90 경험(8)

21 육아(13) 56 질문(6) 91 측면(4) 21 변화(29) 56 부모(14) 91 대상(8)

22 자신(13) 57 청년(6) 92 친구(4) 22 행복(29) 57 부정적(14) 92 서로(8)

23 행복(13) 58 폭력(6) 93 평생(4) 23 육아(28) 58 세대(13) 93 성별(8)

24 가족(12) 59 학교(6) 94 ‘성’(3) 24 이유(28) 59 영향(13) 94 시행(8)

25 우리나라(12) 60 과목(5) 95 30대(3) 25 긍정적(27) 60 20대(12) 95 일자리(8)

26 진행(12) 61 나라(5) 96 40(3) 26 수업(27) 61 경우(12) 96 준비(8)

27 해결(12) 62 남성(5) 97 개선(3) 27 정책(27) 62 문화(12) 97 차이(8)

28 상황(!1) 63 데이트(5) 98 경우(3) 28 남성(23) 63 생활(12) 98 출산율(8)

29 강의(10) 64 목표(5) 99 광고(3) 29 활동(23) 64 의견(12) 99 토론(8)

30 관심(10) 65 변화(5) 100 교과(3) 30 가치관(22) 65 결과(11) 100 프로그램(8)

31 방안(10) 66 이해(5) 31 고령(22) 66 아이들(11)

32 사람들(10) 67 제도(5) 32 방법(22) 67 제도(11)

33 긍정적(9) 68 조원(5) 33 중요(22) 68 제안(11)

34 대상(9) 69 활동(5) 34 고령화(21) 69 주제(11)

35 대학교(9) 70 효과(5) 35 임신(21) 70 질문(11)

Table 1. Key word from reports (* Shaded box means different word.)

단어가 출현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남학생과 여학생은 인구 문제에 

대한 문장에서 주제를 묘사하는 ‘인구’, ‘문제’, ‘교육’ 등과 

연관하여 ‘결혼’, ‘사회’, ‘출산’, ‘심각’, ‘사람’, ‘우리’, ‘생각’ 

등의 단어를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남학생들은 ‘방안’, ‘방식’, 

‘시행’, ‘고등학교’, ‘대학교’ 등 방법에 관한 단어를 많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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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e Female

no. word n no. word n

1 인구 123 1 생각 274

2 교육 109 2 인구 268

3 생각 83 3 교육 252

4 문제 60 4 결혼 130

5 결혼 37 5 문제 121

6 사회 31 6 사회 112

7 출산 25 7 사람 72

8 심각 23 8 20 58

9 사람 22 9 필요 54

10 우리 22 10 출산 48

11 필요 22 11 여성 47

12 수업 21 12 저출산 42

13 저출산 20 13 심각 38

14 관련 18 14 자신 38

15 내용 18 15 우리 36

16 20 17 16 우리나라 36

17 인식 17 17 아이 35

18 혜택 16 18 가족 34

19 고등학교 14 19 인식 31

20 아이 14 20 해결 30

Table 2. Key word from reports based on frequency (* Shaded box means different word.)

Words from male Words from female

Figure 1. Word cloud based on ‘different’ words 

between male and female

하는 데 비해 여학생들은 ‘임신’, ‘여자’, ‘남자’, ‘남녀’, ‘세대’ 

등 사람에 관한 단어를 많이 사용하여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용 단어의 차이가 대학생들의 인구 문제에 대한 인

식의 차이를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핵심 단어를 

추출하고 단어 간 의미 연결망 분석을 2차적으로 실시하였다.

2. 핵심 단어 추출과 의미 연결망 분석

1) 출현 빈도에 따른 핵심 단어 추출과 의미 연결망 

분석

출현 빈도를 기준으로 상위 20개의 단어를 정리한 결과, 

<Table 2>와 같다.

남학생의 경우 ‘인구’, ‘교육’, ‘생각’, ‘문제’, ‘결혼’, ‘사회’, 

‘출산’, ‘심각’, ‘사람’, ‘우리’, ‘필요’, ‘수업’, ‘저출산’, ‘관련’, ‘내

용’, ‘20’, ‘인식’, ‘혜택’, ‘고등학교’, ‘아이’가 추출되었다. 이에 

비해 여학생의 경우, ‘생각’, ‘인구’, ‘교육’, ‘결혼’, ‘문제’, ‘사회’, 

‘사람’, ‘20’, ‘필요’, ‘출산’, ‘여성’, ‘저출산’, ‘심각’, ‘자신’, ‘우

리’, ‘우리나라’, ‘아이’, ‘가족’, ‘인식’, ‘해결’이 추출되었다.

핵심 단어를 중심으로 연결망을 분석한 결과 점(node)과 

선(line)으로 이루어진 그래프가 추출되었다. 텍스트 내에서 

도출된 빈도가 높을수록 노드의 크기는 커지고, 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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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Male core concept network analysis Figure 3. Female core concept network analysis

출현 빈도가 낮으면 노드의 크기는 작아진다. 노드와 노드를 

연결하는 선(line)은 노드간의 연관 정도를 나타낸다. 즉, 핵심 

개념 간 연관성이 높으면 선이 굵어지고, 연관성이 낮으면 

선이 얇아진다. 또한 노드가 그래프의 중앙에 위치할수록 전

체 연결망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남학생의 보고서에서는 <Figure 2>와 같이 ‘인구’, ‘교육’, 

‘생각’이라는 단어가 중심에 위치하며, ‘문제’, ‘사회’, ‘결혼’, 

‘사람’, ‘수업’, ‘필요’, ‘심각’ 등과 높은 연결성을 보이는 것으

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보고서에서는 <Figure 3>과 같이 ‘생

각’과 ‘교육’이 중앙에 위치하고 가장 큰 노드로 강조되고 있

으며, ‘사회’, ‘인구’, ‘결혼’, ‘문제’, ‘필요’ 등과 높은 연결성을 

보이고 있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연결망의 차이는 두드러지게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빈도에 따라 추출된 핵심 개념 20개가 

남학생과 여학생 사이에 크게 차이가 없었기 때문으로 해석된

다. 즉, 가장 빈도가 높게 나타난 단어인 ‘인구’, ‘교육’, ‘생각’, 

‘결혼’, ‘문제’가 남학생과 여학생에서 동일하게 나타났기 때

문에, 중앙에 위치하는 단어들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크지 

않았다.

2) 연관분석에 따른 핵심 단어 추출과 의미 연결망 

분석

문장 내에는 빈번하게 함께 출현하는 단어가 존재하고, 이

러한 단어 간의 관계를 확인하는 방법을 연관 분석(Association 

rules Analysis)이라 한다. 단어 사이의 연관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로는 연결 중심성(Degree centrality), 매개 중심성

(Betweenness centrality), 근접 중심성(Closeness centrality) 등

을 사용한다. 연결 중심성은 하나의 단어(노드)에 직접 연결된 

단어들의 합으로, 연결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어를 파

악할 수 있다. 근접 중심성은 한 단어에서 다른 단어에 도달하

기까지 필요한 최소 단계 수로, 각 단어 간 거리를 근거로 

중심성을 측정한다. 매개 중심성은 연결망 내에서 한 단어가 

담당하는 중개자 역할의 정도를 뜻하며, 매개 중심성이 높을

수록 연결망에서 의미의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형태소 단위로 단어를 추출하여 지지도와 신뢰도를 적용

하여 연관규칙을 생성시킨 결과, <Table 3>의 단어들이 중요

한 단어로 등장하였다. 출현 빈도 중심으로 한 분석에서 핵심 

단어였던 ‘교육’, ‘인구’, ‘생각’이 강한 연결 중심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출현 빈도를 기준으로 한 핵심 단어에서 1~5위까지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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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Word
frequency 

rank

Degree 

centrality

Betweenness 

centrality

Closeness 

centrality
no. Word

frequency 

rank

Degree 

centrality

Betweenness 

centrality

Closeness 

centrality

1 교육 2 20 103.668 0.010 1 교육 3 26 94.481 0.007

2 인구 1 19 70.182 0.010 2 인구 2 24 80.180 0.007

3 생각 3 12 74.873 0.009 3 생각 1 16 62.572 0.006

4 문제 4 12 30.733 0.009 4 결혼 4 6 6.775 0.006

5 관심 30 12 56.074 0.010 5 시간 50 6 11.460 0.006

6 고령화 51 8 28.025 0.009 6 육아 23 4 4.216 0.006

7 행복 23 6 45.000 0.008 7 정책 27 4 2.890 0.006

8 방안 31 6 14.497 0.009 8 가정 39 4 2.785 0.006

9 변화 65 4 1.229 0.008 9 진행 40 4 0.979 0.006

10 활동 69 4 1.414 0.008 10 관련 46 4 0.979 0.006

11 이유 85 4 3.646 0.008 11 내용 48 4 0.979 0.006

12 제안 88 4 1.414 0.008 12 학생 51 4 0.979 0.006

13 결혼 5 2 0.000 0.007 13 제안 68 4 0.979 0.006

14 사람 9 2 0.000 0.008 14 출산 10 2 0.000 0.001

15 저출산 13 2 0.000 0.007 15 여성 11 2 0.000 0.001

16 내용 15 2 0.000 0.007 16 남성 28 2 0.000 0.001

17 대상 34 2 0.000 0.001 17 임신 35 2 0.000 0.001

18 목표 64 2 0.000 0.001 18 관심 36 2 0.000 0.006

19 가치관 72 2 0.000 0.008 19 이해 43 2 0.000 0.006

20 설명 80 2 0.000 0.008 20 남녀 47 2 0.000 0.005

Table 3. Key word from reports based on association rules

순위로 나타났던 ‘인구’, ‘교육’, ‘생각’, ‘문제’, ‘결혼’ 의 단어 

중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1위에서 4위까지의 단어들이 연관 

분석에서도 연결 중심성이 높고, 매개 중심성이 높아 확산성

이 크며 근접 중심성이 커서 의미 연결망의 중앙에 위치한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남학생들의 경우, ‘인구’, ‘교육’, ‘생각’, 

‘문제’로 출현 빈도가 많이 나타났는데, 이 중 ‘교육’의 연결 

중심성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인구’의 연결 중심성도 강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결혼’은 연결 중심성이 낮고 매개 중심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비해 여학생들은 ‘교육’, ‘인

구’, ‘생각’의 순서로 연결 중심성이 강하게 나타났고, 출현 

빈도가 5위였던 ‘문제’는 연관 분석에서는 연결 중심성이나 

매개 중심성이 강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남학생들의 핵심 단어를 근접 중심성을 기준으로 시각화

한 결과, <Figure 4>와 같이 ‘인구’와 ‘교육’이 연결망의 중심

에 위치하고, ‘생각’, ‘관심’, ‘문제’, ‘고령화’, ‘토론’ 등의 단어

가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데, ‘대상’-‘목표’로 연결되는 단어의 

경우 다른 단어들과 연결되지 않고 분리되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들의 의미 연결망에서는 ‘고령화’, ‘저출산’ 

등 인구 문제에서 거론되는 단어가 직접 출현하였고, 특히 

‘생각’과 연결된 ‘행복’이 ‘결혼’이라는 단어와 ‘내용’이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나타나, 남학생들은 ‘결혼’을 ‘행복’과 연결

하여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교육’과는 ‘남

성’과 ‘여성’이 연관되어 나타났다. 이외에 남학생의 의미 연

결망에 등장하는 핵심 단어들에 ‘문제’, ‘대상’, ‘목표’, ‘방안’, 

‘변화’, ‘활동’, ‘효과’, 등이 있었다.

이에 비해 여학생들의 핵심 단어는 <Figure 5>와 같이, ‘인

구’와 ‘교육’이 의미연결망의 중앙에 위치하고, ‘가치관’, ‘사

회’, ‘해결’, ‘생각’ 등의 단어가 주변에 위치하고 있었다. 여학

생들의 의미 연결망에서는 ‘저출산’과 ‘고령화’와 같이 인구 

문제를 묘사하는 단어가 직접 등장하지 않고, ‘가정’,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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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Semantic network analysis of male’s words

Figure 5. Semantic network analysis of female’s 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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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Male’s bigram list n no Female’s bigram list n

1 인구 교육 18 1 인구 교육 41

2 저출산 문제 9 2 인구 문제 16

3 출산 육아 8 3 임신 출산 13

4 인구 사회 6 4 인구 사회 11

5 교육 생각 5 5 결혼 출산 10

6 인구교육 필요 5 6 생각 인구 10

7 남성 여성 4 7 저출산 고령화 10

8 생각 생각 4 8 저출산 문제 10

9 생각 인구 4 9 사람 생각 9

10 생각 인구교육 4 10 생각 생각 9

11 저출산 고령화 4 11 우리나라 인구 8

12 고령화 사회 3 12 인식 개선 8

13 교육 진행 3 13 교육 생각 7

14 때문 결혼 3 14 긍정적 생각 7

15 목표 삼음 3 15 남성 여성 7

16 생각 저출산 3 16 문제 심각성 7

17 우리 사회 3 17 생각 인구교육 7

18 인구 무엇 3 18 우리 사회 7

19 인구교육 생각 3 19 인구교육 생각 7

20 인구교육 인구교육 3 20 결혼 생활 6

Table 4. Bigram list

‘육아’, ‘임신’ 등의 단어가 등장하여 남학생의 의미 연결망과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행복’이라는 단어는 ‘가치관’, ‘결혼’, 

‘가정’, ‘생각’, ‘육아’ 등의 단어와 연관되는 망 형태로 나타나 

남학생의 의미 연결망에서 ‘결혼’-‘내용’-‘행복’-‘생각’으로 연

결되는 단순한 선형 구조와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가정’, ‘육

아’ 등의 단어는 ‘결혼’과 함께 ‘인구’, ‘교육’과 연관된 의미 

연결망 구조에 들어가지만, ‘임신’과 ‘출산’이라는 단어 그리

고 ‘남성’과 ‘여성’이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들과 분리되어 추

출되었다.

3) 바이그램 분석을 통한 의미 연결망 분석

남학생들과 여학생들의 사고를 반영한 보고서의 문장을 

두 글자(바이그램) 단위로 잘라 출현 빈도를 분석한 결과, 

<Table 4>와 같았다. 형태소를 기준으로 빈도를 분석했을 때, 

‘인구’, ‘교육’, ‘생각’, ‘문제’, ‘결혼’의 5개 단어가 빈번하게 

출현했는데, 바이그램 분석을 실시한 결과, ‘인구’는 ‘교육’, 

‘사회’, ‘생각’, ‘문제’ 등과 묶이는 어휘구로 등장하였다. 남학

생과 여학생의 보고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바이그램은 

‘인구-교육’, ‘인구-사회’, ‘저출산-문제’, ‘교육-생각’, ‘남성-여

성’, ‘생각-인구’, ‘생각-인구교육’, ‘저출산-고령화’, ‘우리-사

회’ 등의 9개였다.

바이그램 리스트 중 반복되는 어휘쌍을 제거한 후, 분석하

여 시각화한 결과 <Figure 6>, <Figure 7>과 같았다.

남학생들의 보고서는 ‘인구’-‘사회’-‘고령화’-‘저출산’-‘생

각’-‘교육’ 등의 단어가 원형으로 서로 연결된 망 형태로 나타

났으나, 여학생들의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인구’-‘생각’의 

단어들이 직선형의 연결 형태를 보이고, ‘우리’-‘사회’-‘인

구’-‘문제’-‘저출산’-‘고령화’ 등의 단어가 ‘인구’를 중심으로 

교차하여 배열된 선형 구조로 나타났다. 또한 남학생들은 ‘출

산’-‘육아’, ‘남성’-‘여성’, ‘목표’-‘삼음’, ‘결혼’-‘때문’ 등의 바

이그램이 분리되어 나타났다. 여학생들의 보고서에서는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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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Male’s bigram network

Figure 7. Female’s bigram network

활’-‘결혼’-‘출산’-‘임신’이라는 단어들이 연결되어 나타나고, 

‘남성’-‘여성’의 연결망 그리고 ‘인식’-‘개선’의 연결망이 나타

났다. 이를 통해 남학생들은 인구 문제에서 ‘결혼’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인구 문제와 분리하여 생각하고 있고, ‘출

산’‘육아’도 ‘결혼’과 분리하여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인구 문제에서 ‘목표’‘삼음’이라는 조합이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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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을 통해, 인구 문제를 일종의 ‘목표’로 인식하고 있다고 

해석되었다.

이에 비해, 여학생들의 경우, ‘저출산’,‘고령화’ 등의 ‘인

구’‘문제’를 연결하여 생각하고, ‘인구’-‘교육’은 ‘사람’과 ‘긍

정적’-‘생각’ 등이 연결되어 나타났다. 남학생들과 가장 두드

러지게 차이가 나타난 부분은 ‘생활’-‘결혼’-‘출산’-‘임신’이라

는 단어가 연결되어 나타난 점이다. 이는 여학생들이 ‘출산’과 

‘임신’을 자신의 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 문제에 대해 

보다 부정적이라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

다. 또한 ‘인식’-‘개선’이라는 바이그램 리스트가 추출된 것을 

통해, 여학생들이 인구 문제에서 사회적 인식의 개선을 중요

하게 언급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V. 결론

이 연구는 인구교육의 대상이 되는 남녀 학생들의 인구문

제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규명하여 인구교육의 시사점을 얻기 

위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어느 정도 인구문제에 

대한 지식과 사고를 경험한 학생들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즉, 토의 등의 팀 기반 학습활동으로 인구

교육 강좌를 한 학기 동안 수강한 남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학생들이 한 학기의 인구교육 수강 이후에 제출한 보고서

를 질적 자료로 활용하였다. 수집한 질적인 자료는 연구자의 

주관성을 극복하면서, 자료에 담긴 방대한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빅데이터 분석 기법인 텍스트 마이닝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출현 빈도가 높은 단어를 중심으로 성별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고, 핵심단어를 추출하여 의미연결망 분석

을 실시하여 성별 차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위 출현 빈도 단어 100개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10위까지의 단어는 ‘인구’, ‘교육’, ‘문

제’, ‘결혼’, ‘사회’, ‘출산’, ‘심각’, ‘사람’, ‘우리’ 등으로 남녀 

학생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100개의 단어 중 35개의 

단어에서 남녀 학생의 차이가 나타났는데, 남학생들은 ‘방안’, 

‘방식’, ‘시행’, ‘혜택’, ‘고등학교’, ‘대학교’ 등의 단어가 추출

되었고, 여학생들은 ‘임신’, ‘고령’, ‘갈등’, ‘여자’, ‘남자’, ‘남

녀’ 등의 단어가 나타났다. 출현 빈도에 따라 핵심 단어를 추출

한 결과, 상위20개의 단어 중 15개의 단어가 동일했다. 특히 

상위 5개의 단어가 ‘인구’, ‘교육’, ‘생각’, ‘문제’, ‘결혼’ 등이

었는데, 이를 시각화해 본 결과 중심에 나타나는 단어는 성별

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핵심 단어 사이에 존재

하는 관계를 확인하는 연관 분석을 위해 연결 중심성, 매개 

중심성, 근접 중심성이 큰 단어를 중심으로 핵심 단어를 추출

한 후, 근접 중심성을 기준으로 의미 연결망을 분석한 결과,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남학생들은 ‘인구’, ‘교육’, ‘문

제’가 의미 연결망 중심에 위치하고, ‘대상’, ‘목표’라는 연결

망이 분리되어 나타났다. 여학생들의 경우, ‘인구’와 ‘교육’이 

의미연결망 중앙에 위치하고, ‘임신’, ‘출산’의 의미 연결망과 

‘남성’, ‘여성’의 의미 연결망이 주변부에 따로 나타났다. 마지

막으로 두 글자(바이그램) 단위로 문장을 잘라 출현 빈도를 

분석하여 의미 연결망을 시각화한 결과, 남성은 ‘인구’-‘교

육’-‘생각’-‘저출산’-‘고령화’-‘사회’로 모두 연결된 원형적인 

의미 연결망 이외에 ‘출산’-‘육아’, ‘목표’-‘삼음’ 등의 의미 연

결망이 나타났다. 이에 비해 여성은 ‘우리나라’-‘인구’-‘생각’

이라는 단어가 선형으로 나열되는 상태에서 ‘인구’를 중심으

로 ‘문제’-‘저출산’-‘고령화’ 등의 선형 의미 연결망이 교차하

여 나타났다. 그리고 ‘생활’-‘결혼’-‘출산’-‘임신’ 등의 의미 연

결망이 ‘인구’-‘문제’와 구분되어 나타났다.

이상의 이 연구의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

여 인구교육의 시사점으로 제시한다.

첫째, 우리나라의 ‘인구’는 ‘문제’의 수준이며, 이를 개선하

기 위해서는 ‘교육’적 개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학생 연령층

에는 ‘결혼’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 교육이 특히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이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인구문제에 대한 

출현 빈도에 따른 핵심 단어를 추출한 결과, 상위20개의 단어 

중 15개의 단어가 남녀별로 동일하였고, 특히 상위 5개의 단어

가 ‘인구’, ‘교육’, ‘생각’, ‘문제’, ‘결혼’ 등이었고, 이를 시각화

해 본 결과 중심에 나타나는 단어도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

나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인구’와 관련한 상황은 ‘문

제’이며, 이에 대해서는 남녀모두의 ‘생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교육’이 중요하다고 나타났다. 또 연구결과에서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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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출산’이나 ‘육아’에 비해 출현 빈도가 높았던 것은, 조사 

대상이 ‘결혼’이라는 발달과업을 성취해야 하는 청년 연령층

인 것에서 연유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인구문제의 

출발점을 대학생들은 ‘결혼’으로 사고하기 때문에 대학생들

을 대상으로 한 인구교육에서는 ‘결혼’에 관련된 내용을 보다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필요성을 나타냈다. Wang & 

Lim(2014)은 인구 교육의 효과가 주로 인구교육의 필요성과 

이해,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인식 등 인지적인 측면에서 나

타났지만, ‘결혼’과 ‘출산’의 태도 변화에서는 유의미한 영향

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다. 선행연구와 이 연구의 결과를 

고려하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구교육에서는 인지적 측면의 

인구교육 내용도 중요하지만 주로 ‘결혼’을 중심으로 하는 태

도 변화에 방점을 두는 인구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보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고등학

교 학교 급에서 선택중심교육과정이 적용되면서 ‘결혼’을 직

접적인 교육의 내용요소로 다루는 ‘기술가정’교과의 선택 비

율이 현저히 낮아져서 ‘결혼’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려

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Figure 1>과 <Figure 2>에서 보듯이 

남학생들의 출현 빈도에 따른 핵심단어에서 ‘고등학교’ 및 ‘대

학교’의 단어가 두드러진 결과는, 남학생들에 대한 ‘결혼’과 

관련된 ‘교육’이 여학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인구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인구교육’이 필요하며, 아동이나 청소년, 대

학생들에게는 ‘결혼’과 관련한 교육이 인구교육의 핵심이 되

어야 하며, 이를 위해 ‘결혼’을 정규 교육과정의 내용요소 및 

성취기준으로 다루는 ｢기술⋅가정｣교과의 가정영역 및 ｢가

정과학｣과목의 학교 선택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교육과정 

개혁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또, ‘결혼’을 직접적인 내용요소

와 성취기준으로 다루는 가정과교육에서는 성인기에 개인이 

누군가와 함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는 결혼 

이외의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들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요소를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개인의 경험이나 

편견, 또는 주변의 부정적인 전파로 인해 무조건 결혼을 두려

워하고 회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며, 또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정상가족의 신화를 뛰어넘어 ‘결혼’과 ‘가

족’에 대한 보다 열린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 노년기까지로 이어지는 성인기에는 본인이 라이프 

스타일을 선택하여 살아가는 기간에 해당하므로, 어떠한 라이

프 스타일을 선택하여 살아가는 것이 보다 행복한 삶을 성취하

는 것과 관련되는가를 사고할 수 있도록 하는 ‘행복’의 내용요

소가 교육과정의 내용요소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사려된다.

둘째, 남학생과 여학생은 인구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인식 

구조를 갖는 이질적인 집단이므로, 인구 교육에서는 성별에 

따라 차별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이 연구의 결과에서는, 인구문제에 대한 출현 빈도가 높은 

핵심단어나 중심성은 성별 차이가 크지 않았지만, 단어 간의 

연관성 분석에 따른 결과에서는 분명한 성별 차이를 나타냈

다. 이는 여자 대학생이 결혼과 출산에 대해 남학생에 비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연구들(Kim et al., 2012; Sohn & 

Kim, 2010; Lee & Hong, 2014; Go et al., 2017)을 반영하는 

결과이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 여학생의 ‘생활’-‘결혼’-‘출

산’-‘임신’의 의미 연결망이 독립적으로 나타난 결과를 주목

할 필요가 있다. 즉, 여학생은 인구문제를 자신의 생활과 직결

된 문제로 인식하며, 여기에는 결혼과 출산, 임신을 관련시키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남학생은 여학생과 동일하게 

‘인구’, ‘교육’, ‘문제’가 의미 연결망의 중심에 위치하지만, 

이것은 ‘대상’, ‘목표’라는 연결망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는 여학생이 인구문제를 자신의 생활과 결혼, 출산, 임신과 

관련지어 인식하지만, 남학생은 자신과 분리된 객관화된 목표

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 결과는 인구 

교육의 효과가 남학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

나지 않고, 여학생에 한하여 나타났다고 한 Wang & Lim(2014)

의 분석결과를 반영하고 있다. 즉 남학생은 인구문제를 자신

과 분리하여 사회가 가지는 목표로 인식하지만, 여학생은 인

구문제가 자신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된 문제로 인식하는 

매우 큰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실제 결혼이나 임신, 출산은 

남성과 여성이 동일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이루어져 할 삶의 

사건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남녀의 인식의 차이가 크다는 

연구결과는 향후 인구교육에서 남녀가 이러한 삶의 사건에서 

동등한 책임감을 가지고, 그 준비를 위해 상호 노력하는 것이 

필요함을 인식하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즉, 

남학생들이 결혼, 출산, 임신 등을 여성과 동등하게 자신의 

‘생활’의 사건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교육적 개입의 

필요성을 보였다. 또한 여학생의 경우 결혼과 임신, 출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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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하여 사고하고, 이 삶의 사건이 남성과 사회가 함께 고민

할 영역의 사건임을 인식하도록 하는 교육이 보다 강화될 필

요성을 나타냈다. 따라서 인구교육에서는 남학생에게는 인구

문제가 신체적으로 임신과 출산을 직접 담당하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녀가 함께 고민할 사안임을 각인시켜 줄 수 

있는 교육이 더욱 필요하다고 사려된다. 선택중심교육과정이 

적용되고 있는 2015’개정 교육과정에서 인구문제와 결혼, 출

산, 임신 등의 내용요소를 성취기준으로 다루는 유일한 교과

는 ｢기술⋅가정｣교과와 ｢가정과학｣과목이다. 이 연구의 결과

는 인구교육을 위해 이들 과목의 수강이 여학생뿐 아니라 남

학생의 필수과목으로 더욱 강화될 필요성을 나타냈다.

이 연구는 인구문제에 대한 남녀학생의 인식의 차이를 규

명하여 인구교육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 연구에서 제시한 남녀 학생의 차이를 반영한 인구교육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 이 연구에

서는 조사 대상을 대학생으로 하였지만, 초등학교 및 중학생, 

고등학생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조사 대상을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번 연구의 조사 대상이 된 어느 

학생은 “여성들이 결혼을 두려워하고 출산을 두려워하는 이

유를 해결하지 않는 한 아무리 인구 교육을 한다고 해도 바뀌

기는 어려울 것 같다.” 라고 하였다. 이러한 언급과 관련하여 

결혼 및 출산과 관련한 우리 사회의 성편향적 편견과 고정관

념을 극복하기 위해 교육에서는 어떻게 개입해야 하며, 이에 

개입할 수 있는 가정과교육의 확대라는 정책적 지원이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Bang, W. R., & Nam, S. J. (2013). The design of a population 

education program in elemantary social studies applying 

a future education technique.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Society, 17. 69-88.

Choi, J. H., & Jo. S. S. (2014). A study of low fertility issue and 

public relations campaign strategy in south korea. Journal 

of Public Relations, 18(2), 45-84. 

doi:10.15814/jpr.2014.18.2.45

Choi, S. I. (2005). New population education in the era of low rate 

of fertility. Social Studies Education, 44(2). 59-81.

Chung, S. H. (2013). Trends and prospects of lowest-low fertility 

in east asia.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36(2), 

27-44.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2015). The 3
rd

 Plan for Ageing 

society and Population. Retrieved from http://www.kore

a.kr/archive/expDocView.do?docId=36928

Go, S. H., Kwon, G. R., Kim, M. S., Noh, G. R., Ahn, S. J., Lee, 

J. H., & Joo, G. E. (2017). Awareness of marriage, 

childbirth, fertility and knowledge of high-risk pregnancy 

among university students, Korean Parent Child Health 

Journal, 20(2), 67-79.

Han, S. R. (2011). The content system of population education in 

social studies adapting for low fertility and aged society. 

Korean Journal of Population Education, 4(2), 19-41.

Han, J. (2017). 한국사회와 저출산의 덫 [Korean society and the 

low birth trap]. Proceedings of the 2017 The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Conference (pp. 3-22). 

Seoul: The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Hong, H. S., Kim, M. Y., Choi, Y. H., & Park, W. J. (2011). The 

effect of population education program on value of 

marriage, childbearing and gender equality among 

unmarried youth.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15(2), 152-165. 

doi:10.21896/jksmch.2011.15.2.152

Kang, D. J. (2004). The changes of high school students' consciousness 

of population through population educ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Korea.

Kang, H. J., & Song, H. J. (2017). Recognition and response to low 

fertility - policy response to low fertility in Japan. 

Crisisonomy, 13(2), 1-16. 

doi:10.14251/crisisonomy.2017.13.2.1

Kwak, J. H., & Hong, J. S. (2018). An analysis of the YOLO 

phenomenon using big data: Based on tour consump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and Hospitality 

Research, 32(2). 21-34. doi:10.21298/IJTHR.2018.02.32.2.21

Kim, M. Y., & Song, Y. S. (2012). University students’ values on 



텍스트마이닝기법을 활용한 남녀 학생의 인구문제에 관한 인식 분석: 인구교육의 시사점 도출을 위하여  89

marriage, gender role, and childre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8(2), 

303-311. doi:10.5977/jkasne.2012.18.2.303

Kim, H. G. (2013). The effect of population education on the 

recognition and attitude toward marriage and childbearing 

among college students. The institute for korean culture, 

55, 233-256.

Lee, G. S., Lim, S. J., Choi, Y. N., Kim, E. J., Lee, S. Y., & Park, 

M. J. (2018). Analysis of Home Economics Curriculum 

Using Text Mining Technique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30(3), 111-127. 

doi:10.19031/jkheea.2018.09.30.3.111

Lee, S. J. (2014).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s of organization 

of ‘population education’ lectures for low birth rate and 

aged society.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4(2), 469-486.

Lee, S. Y., & Hong, D. A. G. (2014). The study on the idea of 

marriage and childbirth will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Family Relations, 19(2), 3-28.

Lim, S. A., & Jung, Y. H. (2019). Analysis on the perception of 

teacher autonomy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using 

semantic network analysis method. The Journal of 

Elemantary Education, 32(2), 101-118. 

doi:10.29096/JEE.32.2.05

McDonald, P. (2006). Low fertility and the state : The efficacy of 

polic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2(3), 

485-510.

McDonald, P., & Moyle, H. (2010). Why do English-speaking 

countries have relatively high fertility?. Journal of 

Population Research, 27(4), 247-273.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2). Population Education. 

Retrieved from https://pep.mohw.go.kr

Park, S. G. (2019). Current Status and Implications of Indicators on 

Low Birth Rate. NARS 현안분석〔Analysis of pending 

issues〕, 58, 1-16.

Park, S. M. (2008). A study on the relationship of gender equity 

within family and second birth.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31(1), 55-73.

Seo, T. Y., & Lim, E. J. (2013). The direction and corresponding 

strategies for the low-birth rate and old-aging era in 

Korean Social Studies. Social Studies Education, 52(4), 

23-35.

Sohn, S. Y., & Kim, E. J. (2010). A study of the gender and 

generation differences of the family values and perception 

of low fertility in Korean society. The Korean Journal 

of Humanities and the Social Sciences, 34(4), 169-200.

Song, Y. J., Lee, J. O., & Kim, C. K. (2011). An exploratory study 

on the intention of second childbirth of mothers with and 

without jobs: Focusing on psychological and family role 

characteristics.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6(3), 185-206.

Song, M. H. (2017). A study on semantic network analysis of low 

fertility communication using twitter data. Unpublished 

master's thesis. Incheon National University, Incheon, 

Korea.

Statistics Korea (2019.03.22.). 2018 한국의 사회지표 [2018 Korea’s 

Social Indicator]. Retrieved from http://kostat.go.kr/wnse

arch/search.jsp

Wang, S. S. (2016).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 of the 

university’s population education. Paper presented at the 

2016 Population Education Forum, Daejeon.

Wang, S. S. (2018). Today and Tomorrow of School population 

education. Paper presented at the 2018 Population 

Education Forum, Daejeon.

Wang, S. S., & Jeon, M. K. (2005). The instructional methods for 

low fertility and aged society(For the uses of teachers). 

Sejong: Ministry of Education.

Wang, S. S., & Jeon, M. K. (2006). The development of textbooks 

revision manuals. Sejong: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Wang, S. S., Kang, N. S., Kim, S. H., Kim, Y. H., Baek, M. K., 

Lee, E. H., & Hwang, G. H. (2011). Content analysis 

of population education in the curricula of middle school 

Home Economics Education and Departmen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in education college, Proceedings 

of the Summer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Conference (pp.73-114). Seoul: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Wang, S. S, & Lim, Y. M. (2014). The effects of population education 

on the recognition of low fertility and aged society.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6(4), 147-164.

Yoon, I. K. (2013). Analysis of the contents of school population 



90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Vol. 31, No. 3

<국문요약>

이 연구는 인구 문제에 대한 남녀 학생들의 인식의 차이를 규명하여 인구교육의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J 대학교의 인구교육 강좌인 ｢인구와 사회｣수업을 수강한 학생이 개인별로 최종 제출한 보고서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분석 자료는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성별에 따라 인구 문제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 가를 분석하였다. 

우선, 출현 빈도가 높은 단어를 중심으로 성별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고, 핵심단어를 추출하여 의미연결망 분석을 하고 시각화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위 출현 빈도 단어 100개를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10위까지의 단어는 ‘인구’, 

‘교육’, ‘문제’, ‘결혼’, ‘사회’, ‘출산’, ‘심각’, ‘사람’, ‘우리’ 등으로 남녀가 동일하였다. 또 출현 빈도, 연관분석에 따라 핵심 

단어를 추출한 후, 의미 연결망을 시각화한 결과, 출현 빈도를 기준으로 한 경우, 의미 연결망 중앙에 위치하는 단어에 남녀 

차이가 없었다. 둘째, 연관분석에 따라 추출된 핵심 단어와 바이그램 단위로 추출한 핵심 단어는 성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즉, 여학생의 단어의 의미 연결망에서 ‘생활’-‘결혼’-‘출산’-‘임신’의 연결망이 독립적으로 나타나서, 인구 문제에 대해 분리된 

객관적 연결망을 보이는 남학생과 구별되었다. 따라서 남학생과 여학생은 인구 문제에 대해 다른 인식 구조를 갖는 이질적인 

집단으로 봐야 하고, 인구 교육에 있어 내용과 방법을 성별에 따라 다르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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